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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친일인명사전 어플리케이션으로 보급 

“내 손안의 친일인명사전”
친일인명사전을 스마트폰에서 만난다

지난 2009년 11월 8일 발간되어 큰 반향을 일으켰던 친일인명사전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작되어 국치일인 8

월 29일 0시를 기해 발매를 시작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대문형무소역사관에서 친일

인명사전 앱 시연회를 가지고 보급을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들어갔다. 이날 시연회에는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

장인 윤경로 전 한성대총장, 역사학자 이이화 선생,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등 편찬 관계자들과 반민특위 위

원장을 지낸 김상덕 선생의 자제 김정육 씨를 비롯한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다수 참석했다. 

시연을 맡은 민족문제연구소 임선화 기록정보팀장은 앱을 발매하는 이유로 먼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서라는 점을 들었다. 2003년 말 국회에서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위한 기초조사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2004년 

1월 초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친일인명사전 편찬 국민의 힘으로’ 모금캠페인이 전개되었으며, 단 11일 만에 3

만여 명이 참여하여 삭감액인 5억원 전액을 모금하는 놀라운 지지 열기를 보여준 바 있었다. 국민의 품으로 돌

려드리겠다는 당시의 약속을 지키고 전국민적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간 친일인명사전의 대중적 보급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이 적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정가 30만원인 

고가의 사전을 개인이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공공도서관이나 학교의 사전 보급률 또한 미미한 수준에 그

치고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들은 앱이, 4,389명이 수록된 전3권 총 3,000여 쪽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사전

을 쉽게 활용하고 전파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이 앱의 이름을 ‘스마트 친일인명사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거리나 지

하철 어디서나 또는 수업 중에도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내 손안의 친일인명사전”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인명 외에도 분야별· 지역별· 출생연대별 등 다양한 영역별 검색이 가능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는 것도 큰 장점이다.

연구소는 당초 무료이용을 검토했으나 개발비용과 종이책 보급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부득이 앱 가격

을 1만원으로 책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수수료와 세금 등 경비를 제외한 수익금 전액(건당 약 5천원)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민역사관 건립 기금으로 적립할 예정이다. 

참고로 현재 내려받기는 안드로이드폰(구글)에서만 가능하며, 애플용은 승인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

생해 9월말 개통된다고 한다. <끝> 






